
코로나19 바이러스항원 신속진단기술개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밝혀진 후

항원성을 나타내는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의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항원 단백질을 고순도로

분리 정제하여 phage display library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를 제작함

채취한 검체 시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 바이러스 항원과 발색 나노입자를

포함한 항체의 결합반응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감염여부를 20분 내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코로나19 항원 진단기술을 개발함

항원 신속진단기술은 코로나19 감염환자를

현장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음
[그림] 검체 시료로부터신속하게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뉴클레오캡시드)을 검출하는워크플로우

연구내용

기대효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제작 진행 중이며, 

포스트코로나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조기 대응에

중요한 항원-항체 기반 신속진단기술 플랫폼이

구축되어, 국가긴급현안문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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